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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이로봇웨이터에게아이스크림을주문하고있다.

세계인의수영축제가 정보통신기술로풍성해진

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2일 대단원의

막을올렸다.

대회 첫날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과 염주종합체

육관에서는각각다이빙 1m 스프링보드예선경기

와아티스틱솔로듀엣테크니컬경기가진행됐다.

시원한다이빙과멋진연기가사람들의눈길을끌

었던이날, 한국의뛰어난 IT기술도사람들의발길

을잡았다.

대회개막에맞춰남부대주경기장인마켓스트리

트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체험관이문을열었다.

IT강국인대한민국에서열리는이번수영선수권

대회의볼거리중하나로첨단기술들이집약된 ICT

체험관이마련된것이다.

체험관은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17일간운영되고, 마스터즈대회기간인 8월 5일부

터8월18일까지14일간재개장한다.

국립광주과학관, KT,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참가한체험관은ICT를친숙하게접하고생생하

게체험해볼수있도록다채로운부스로구성됐다.

최첨단기술을통해직접선수가되어서수영선수

권대회에참가할수있다.

국립광주과학관에는 수구, 경영, 하이다이빙 등

수영대회정식종목을실감나게체험할수있는VR

/AR콘텐츠가준비됐다.또심해스쿠버다이빙,아

티스틱수영등을즐길수있는해양레저인터렉티

브 콘텐츠도 있다. VR장비를 착용하면 다른 준비

없이바로물속으로뛰어들수있다.

ICT에로봇이빠질수없다. 로봇물고기가유유

히헤엄치고,로봇웨이터에게아이스크림과음료수

를주문해서받아볼수있다. 온가족이함께즐기는

로봇쇼도관람객을맞이한다.

대회 주관통신사인 KT도 5G 기술 대표 선수로

체험관을지킨다.

관람객들이직접5G와AI기술을체험할수있도

록▲5G 스카이십(Skyship) ▲자율주행차량시뮬

레이터인리모트콕핏▲기가라이브TV▲기가지

니▲기가아이즈등8종의실감서비스공간을마련

했다.

특별한바리스타도관람객들을기다린다. 5GAI

로봇인 기가지니바리스타가만든커피를선착순

으로증정하는이벤트도선보이고있다.

광주의명소를기술로찾아갈수도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스에서는 관람객들의

탄성을들을수있다.VR로무등산짚라인을타고허

공을날수있는공간이마련되어있다. 홀로투어도

있다.키오스크를이용해광주유명관광지를프로젝

터로조회할수있는홀로그램콘텐츠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

달이와 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인화된 사진도 받을

수있다.

눈으로만보는기술이아니라직접체험할수있

는기술이준비되면서남녀노소를가리지않고관람

객들의만족도도높다.

운림동에서 발길을 한 장순이(68)씨는 너무 재

미있었다면서체험관방문소감을밝혔다.

장씨는 나이가있어서어렵다고할까봐대회자

원봉사신청을하지못했었다. 우리지역에서하는

대회라관심이많아서경기장을찾아왔다며 여기

저기경기장을돌아보다가 ICT 체험관도방문했는

데신기하고재미있는게많았다. 로보트가커피도

만들어줬다고웃었다.

또 요즘 세대들과 소통하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어른들도새로운것을많이접하고배워야한

다.즐거운시간이됐다.다음에또경기장과체험장

을찾을생각이다고말했다.

한편대회조직위는ICT체험관이외에도경기장

내키오스크(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3대를설치

해관람객에게편의를제공한다.또한국로봇산업진

흥원에서 지능형 안내로봇 2대를 경기장에 배치해

경기장을찾는관람객이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

이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wool@

/사진=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나도선수…수구 다이빙등VR로실감나는체험

ICT체험관에서VR을통해무등산짚라인을타는경험을할수있다. 자율주행차량시뮬레이터에서5G와AI기술을접하는관람객.

5G기술입은ICT체험관인기

무등산짚라인타고허공훨훨

로봇물고기유유히헤엄치고

로봇웨이터에아이스크림주문

최첨단기술관람객발길붙들어

마스터즈대회기간에도재개장

ICT를찾은관람객이VR을통해심해스쿠버다이빙을체험하고있다.


